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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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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출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와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보고, 가출청소년

들의 낙관성, 친구지지,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쉼터교사지지, 쉼터프로그램참여도가 임

파워먼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전국 25개소의 중장기쉼터에서 158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첫째, 변수간 상관관계는 낙관성, 친구지지, 또래집

단의 친사회적 특성, 쉼터교사지지, 쉼터프로그램참여도, 임파워먼트가 모두 유의한 정(+)적

인 관계로 나타났다. 둘째, 임파워먼트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유의미한 변수들 중 낙관성

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친구지지, 쉼터 프로그램 참여도 순

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이 미래에 대해 더 낙관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또래집단의 특성이

친사회적일수록, 친구들의 지지가 많을수록, 쉼터에서 프로그램을 더 많이 더 열심히 참여

할수록 임파워먼트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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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9-24세 청소년 인구는 1982년 1,420만

명을 정점으로 2011년 1,014만명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청소년의 가출경험은

2002년 8.5%에서 2010년 13.7%로 오히려 증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0a; 

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이들의 가출경향은

최근 총 가출 횟수가 평균 7.8회, 첫 가출 나

이가 13세 이하 44.9%, 평균 최장 가출기간이

171일로 반복가출, 저연령화, 장기화의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0b). 

특히 반복가출은 가출의 장기화 현상과 맞물

려 있는데, 가출청소년들이 이렇게 반복적으

로 가출을 하는 이유는 돌아갈 가정이 이들에

게 더 이상 보호의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들의 가

출 이유 중 60-80% 이상이 부모로부터 버려지

거나 부모의 알코올중독, 가족갈등, 폭력과 성

학대, 방임 등의 가족요인으로 나타난 연구들

(남미애, 1998; 여성가족부, 2010b; Rew, Taylor- 

Seehafer, Thomas, & Yockey, 2001)을 통해 알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가족 내 학대가 상습

적 가출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남미

애, 1998)와 가정보다는 거리가 오히려 더 나

은 보상이 있었고(Wingert, Higgitt & Ristock, 

2005), 가정은 그들을 곤경으로 밀어 넣는 곳

이기 때문에 길거리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Auerswald, & Eyre, 2002) 가출청소년들의 진술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 자신

이외의 문제나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 탈출한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 자신도 가정으로의

복귀를 희망하지 않았고 부모들도 이들을 찾

아 나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현

온강, 이홍숙, 2001)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간 청소년들이 재가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Safyer, Thompson, 

Maccio, Zittel-Palamara, & Greg, 2004) 청소년쉼

터는 이들의 보호와 자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대 3년까지 생활할

수 있는 중장기쉼터는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안식

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의 건강증진 관점은 이들의 문

제 예방뿐 아니라 긍정적 발달을 향상시키는

성장가능성 접근에 대한 인식을 취해가고 있

다(Wong, Zimmerman, & Parker, 2010). 이는 청

소년들이 가진 문제와 병리적인 측면을 강조

하는 문제중심적 관점에서 이들의 자원과 보

호요인 및 강점에 초점을 두는 강점중심의 관

점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이러

한 경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파워먼트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파워먼트 는

최근 연구자들에게 강점관점을 대표하는 중요

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파워먼트

연구는 빈곤가정(김수정, 2008; 김희성, 2002; 

이혜경, 2007)과, 한부모가정 청소년(박진영, 

2000), 집단괴롭힘 피해학생(변귀연 2002), 일

반청소년(김윤나, 정건희, 최윤진, 2010; 남궁

은숙, 신영화, 2011; 윤동엽, 문성호, 2010)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외의 경우에도 가출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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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일시보호시설과 쉼터의 가출(homeless)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파워먼트와 리더쉽

향상에 관한 연구(Ferguson, Kim, & McCoy, 2011)

가 보고되었으나 이 연구는 20명을 대상으로

한 근거이론에 기반한 질적 연구로서 본 연구

와 같은 경험적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

인가를 실증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임파워먼트란 개인이나 집단이 상대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서 힘을 가진 상태로 이동하

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Staples, 1990), 자원에

의 접근성이 결핍된 개인 및 집단의 삶을 개

선할 수 있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 곧

지배적 힘(power-over)의 개념과 개인효능감, 대

처능력,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인식을 증진시

키는 지향적 힘(power-to)의 개념을 모두 포함

하고 있다(Banyard, & LaPlant, 2002). 여기에서

지배적 힘이란 자신 스스로 내적인 변화를 일

으키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 지향

적 힘이란 자신의 변화를 위해 외부의 다양한

문제해결적 능력을 능동적으로 찾을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임파워먼트 연구는 일부 억압받는 소수집단

에 대한 실천적 개념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러

한 임파워먼트는 박탈된 사람의 능력을 이해

하여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이 가지

고 있는 내적인 힘을 찾는 것으로 정의된다

(Saleebey, 1992). 즉, 환경적 위험이나 박탈로

인해 취약한 상태에 처한 개인이나 집단이 그

들이 가진 잠재력과 능력을 일깨움으로써 스

스로 자율성과 통제력을 가지고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이상준, 

남영옥, 2008). 따라서 가출이라는 위험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임파워먼트를 이루게 되면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자립을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국 임

파워먼트를 통해서 개인은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삶

과 환경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UNESCO, n.d.; Nicole, & Jaya, 2009 재인용).

  임파워먼트 이론의 핵심 연구자들 중 한명

인 Zimmerman(1995)에 따르면, 임파워먼트는

다수준의 구성을 갖고 있다. 즉, 개인적, 조직

적, 지역사회 수준으로 구성된다. 그는 개인적

수준인 심리적 임파워먼트 모델에서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행동적(정

치․사회적) 임파워먼트의 구성요소를 제안하

였다.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 및 지역사회

임파워먼트와 구별될 수 있지만, 다른 수준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한다. 사회서비스 전문가들은 임파워

먼트를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확인하고 향상시

키기 위한 토대로,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떠받치고 자기인식을 증진시키기 위

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Guti´errez, DeLois, 

& GlenMaye, 1995; Querimit, & Conner, 2003; 

Wagaman, 2011 재인용), 특히 청소년 임파워먼

트는 위험에 처한 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다

양한 문제들에 역점을 둔 프로그램을 개발하

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Wagaman, 2011).

  이와 같이 가출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향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 연

구와 같은 실증적 연구결과의 축적이 필요하

다. 가출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영향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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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강점관점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보호요인이란 취

약한 환경조건 하에서도 위험의 원천에 작용

함으로써 부정적 산물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Compas, Hinden, & Gerhardt, 1995) 청

소년의 긍정적 발달에 중요한 기여요인이며, 

강점관점의 연구에 동반되어야 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영향

요인은 구체적으로 개인내적 측면인 낙관성, 

사회적 측면인 친구지지와 또래집단의 친사회

적 특성, 쉼터와 관련해서는 쉼터 교사의 지

지와 프로그램 참여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낙관성은 개인이 갖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으로(Perkins, & Jones, 2004), 앞으

로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것

이라는 미래에 대한 보편적인 기대감을 의미

한다(Scheier, & Carver, 1992). 자신의 미래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낙관성은 청소년들의 발

달적 산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

으로 18-59세까지의 빈곤가정 학대경험 청소

년과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Kaslow, 

et al., 2002)에서는 자살시도 경험자에 비해 비

경험자가 미래에 대해 더 희망적이었다고 한

다. 또한 학업적 영역에서 탄력적인 청소년들

이 비탄력적인 청소년들보다 더 낙관적이며

(LewisⅢ, 2003), 낙관성은 청소년들의 심리사회

적 탄력성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으로 보고되

고 있다(Tusaie-Mumford, 2001). 그리고 빈곤여

성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질적연구(Andrews, 

Guadalupe, & Bolden, 2003)에서도 이들의 지각

된 임파워먼트에 대해 낙관성에 대한 개인내

적 태도는 중요한 경로로 보고되고 있어 가출

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에 낙관성은 주요요인

으로 예측된다.

  가족의 지지가 취약한 위험환경 청소년들에

게 사회적 지지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

져 있다. 사회적 지지는 많은 가출청소년 특

히, 기관의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의지

가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Unger, Kipke, Simon, 

& Johnson, 1998), 그들이 길거리에서 생존하면

서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견뎌내는데 유용한

도움이 된다(Ferguson et al., 2011). 그리고 지지

적 친구집단의 개입이 가출청소년의 정신건강

과 친사회적 행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보고가 있다(Bao, Whitbeck, & Hoyt, 2000; 

Unger et al., 1998). 이러한 친구의 지지는 일

반 청소년(남궁은숙, 신영화, 2011)뿐 아니라

빈곤가정 청소년(김수정, 2008)과 지역아동센

터 아동(이혜경, 2007)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들

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받는 정서적 지지가 중

요한 만큼 그 또래들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도 청소년들에게는 중요한 영

향요인이다.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사회적 유

능성이 더 높고(Hoglund, & Leadbeater, 2004),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은 가정폭력을 경험

한 청소년의 사회적 탄력성이나 학업성취, 다

른 사람을 돕는 성장행동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상준, 2006; Perkins, & Jones, 

2004). Ferguson 등(2011)이 일시보호시설과 쉼

터에서 생활하는 가출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에 대해 질적연구를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시설에서 먼저 안정적으

로 생활하고 있거나 성공적인 경험이 있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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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새로 들어온 청소년들에게 좋은 안내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길

거리에서의 역사를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를 들추어내는 직원들보

다 삶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

고 직원과의 사이에서도 가교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았다. 이는 또래집단의 성향이

가출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도 의미있는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게 해준다. 

  가출청소년들이 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

는 전문가들과 맺는 관계는 이들이 성인역할

모델과 만나는 첫 번째 긍정적 경험이며

(Ferguson, et al., 2011),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전문가들은 가출청소년들에게 가족이

었고, 친구이자 선생이며, 그들 삶의 모델이었

다고 한다(정경은, 2008). 이처럼 쉼터의 교사

들은 가출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삶의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증연구(남궁은숙, 신영

화, 2011)에서도 교사의 지지는 청소년들의 임

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끝으로 참여는 임파워먼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 임파워먼트 연구

자들은 공통적으로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조직

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이 청소

년 자신의 발달뿐 아니라 개인의 정치사회적

통제감을 향상시켜 정치사회 임파워먼트를 형

성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고(McMillan, 1995; 

Ortiz-Torres, 1994; Zimmerman, 1990;　김희성, 

2005 재인용), 청소년들의 참여경험에 관한 연

구들(김윤나 등, 2010; 윤동엽, 문성호, 2010)에

서도 참여 관련변수가 임파워먼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쉼터에서

의 프로그램 참여도는 가출청소년들의 탄력성

신념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조규필, 2005). 이처럼 낙관성과 친구지지,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쉼터 교사지지, 프

로그램 참여도는 가출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에

보호적으로 작용하는 주요요인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는 중장기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

년들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여 이를 기반으로 임파워먼트 향

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출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와

주요 독립변수들(낙관성, 친구지지, 또래집단

의 친사회적 특성, 쉼터 교사지지, 쉼터 프로

그램 참여)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출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낙관성, 친구지지,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쉼터 교사지지, 쉼터 프로그램 참여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장기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출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9년 현재 전국

에 소재한 총 27개소의 중장기쉼터에서 협조

가 가능한 25개소 16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들 중 성실한 응답자 158명

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가출청소년들의 표집

은 확률표집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조



42 인간발달연구

가 가능한 쉼터를 대상으로 유의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들 중 남자는 49.4%(78명), 여자

는 50.6%(80명)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를 개인내적, 대인관계, 정치ㆍ사

회적 영역에서 정의한 개념을Zimmerman(1995) 

등을 근거로 김희성(2002)이 청소년 측정에 적

용하기 위해 번안, 수정하여 세 개의 하위요

인으로 재구성한 척도 중 정치ㆍ사회적 임파

워먼트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

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내적 임파워먼

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를 사용하였다. 개

인내적 임파워먼트는 개인적 능력, 집단인식, 

자기결정의 개념을 포함한 29문항이며, 대인

관계 임파워먼트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

거나 줄 수 있고,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문제

를 해결하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원동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의 Cronbach α계수는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85,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88, 전

체 .91로 나타났다.

  낙관성

  Perkins와 Jones(2004) 등이 미래에 대한 전망

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Revised Life 

Orientation Test: LOT-R)를 번안하여 사용한 이

상준(200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LOT-R은 자

신에게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며

나쁜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인 기대감을 측정하고 있다. 9개 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미

래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본다는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계수는 .84로

나타났다.

  친구지지

  Dubow과 Ullman(1989) 등의 사회적 지지척

도를 참고로 이명화(1998)가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척도는 친구지지, 가

족지지 교사지지 각 5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이들 하위요인 중 친구지지 5문항을 사

용하였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

을수록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

석된다. 본 연구의 Cronbach α계수는 .86로 나

타났다.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Perkins와 Jones(2004) 등의 또래집단 특성도

구를 바탕으로 이상준(2006)이 재구성한 도구

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과 잘 협력한다”, “어려

움에 처한 친구를 위로하거나 돕는다” 등의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 척

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계수는 .61로 나타났다.

  쉼터 교사지지

  이영자(1996)의 사회적 지지척도 중에서 쉼

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규필(2005)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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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M SD 최소값 최대값

임파워먼트 2.74 0.34 1.63 3.73

낙관성 3.03 0.55 1.63 4.00

친구지지 3.18 0.55 1.60 4.00

또래친사회적특성 2.95 0.40 2.10 4.00

쉼터교사지지 3.38 0.59 1.00 4.00

프로그램참여도 3.90 0.77 2.00 5.00

표 1. 임파워먼트 수준 및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N=158)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

으며, 6개 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쉼터 교사의 지지가 높은 것으로 해

석된다. 본 연구의 Cronbach α계수는 .90으로

나타났다.

  쉼터 프로그램 참여도

  조규필(2005)과 이상준(2011)이 가출청소년쉼

터에서의 프로그램 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적극성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과

청소년이 해당 프로그램에 모두 참석하는지의

참여 정도를 묻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총 2문

항이며, 도구의 타당성은 쉼터전문가들에게

질문지를 의뢰할 때 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확

인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Cronbach α계수는 .64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2009년 11월에 전국 27개 중장기

쉼터 중 협조가 가능한 25개소에서 166명의

가출청소년을 우편조사 하였으며, 이들 중 불

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158부를 분석에 사용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통계프로그

램을 이용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및 임파워먼트 및 주요 변인들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가출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

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 분석 전 관련변인의 기술통계치

(표 1)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1의 분석결과 가출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

수준은 4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2.74점으로

나타났다.

1. 가출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와 주요 독립변수

들(낙관성, 친구지지,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쉼터 교사지지, 쉼터 프로그램 참여) 간의 관계

  표 2는 가출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영

향요인을 파악하기 전에 다중공선성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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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1. 낙관성 1.00

2. 친구지지 .22** 1.00

3. 또래특성 .45*** .44** 1.00

4. 쉼터교사지지 .31*** .29*** .36*** 1.00

5. 프로그램참여도 .19* .27*** .26** .33*** 1.00

6. 임파워먼트 .59*** .43*** .55*** .32*** .34*** 1.00

*p<.05 **p<.01, ***p<.001

표 2.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임파워먼트

(상수) .732 .171 - 4.271***

낙관성 .258 .040 .419 6.481***

친구지지 .122 .040 .196 3.021**

또래친사회적특성 .200 .060 .235 3.331**

쉼터교사지지 .0009.037 .001 .001 .991

프로그램참여도 .064 .027 .144 2.340*

R²=.514, F=32.147*** 

* p<.05, ** p<.01, *** p<.001 

표 3. 가출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확인하기 위해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임파워먼트와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나 본 연구의 연구문제인 독립변수가 임파

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독립변수들 간의 상

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낙관성과 또

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45로 가장 높았으

며, 다음으로 친구지지와 또래집단의 친사회

적 특성 .44,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과 쉼

터 교사지지 .36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외의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는 모두 .40 이하

로 나타났다. 이처럼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

계가 모두 .5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가출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낙관성,

친구지지,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쉼터 교사

지지, 쉼터 프로그램 참여의 상대적인 영향력

  표 3은 중장기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

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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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낙관성과 친구지지, 또래집단의 친

사회적 특성, 쉼터 교사의 지지 쉼터의 프로

그램 참여도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

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임파워먼트에 대한 영향력은 낙

관성과 친구지지,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쉼터 프로그램 참여도가 모두 정(+)적으로 유

의하게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장기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출

청소년의 낙관성이 높을수록, 친구지지의 수

준이 높을수록,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높을수록, 쉼터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높을수

록 이들의 임파워먼트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들 중 낙관성(β=.419)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β=.235), 친구지지

(β=.196), 쉼터 프로그램 참여도(β=.144) 순으

로 임파워먼트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다중회귀모형은

전체 임파워먼트에 대해 51.4%의 설명력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장기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출청

소년 158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임파워먼트와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보고, 가출청

소년들의 낙관성, 친구지지, 또래집단의 친사

회적 특성, 쉼터교사지지, 쉼터프로그램참여도

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밝

혀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가출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

와 주요 독립변수인 낙관성, 친구지지, 또래집

단의 친사회적 특성, 쉼터 교사지지, 쉼터 프

로그램 참여도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요 독립변수들이 임파워먼트에 미

치는 영향력은 낙관성과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친구지지, 쉼터 프로그램 참여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중장기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출청소년이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또래집단의 특성이 친사회적일수록, 

친구들의 지지가 많을수록, 쉼터에서 프로그

램을 더 많이 더 열심히 참여할수록 이들의

임파워먼트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낙관성이 임파워먼트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강점

관점 연구인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탄력성

(Tusaie-Mumford, 2001)과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

의 사회적 탄력성(이상준, 2006)에 낙관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

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질적분석을 통해

서 빈곤 여성의 지각된 임파워먼트에 낙관적

인 태도가 주요 경로로 나타난 Andrews 등

(2003)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친구지지의 유효한 영향력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남궁은숙, 신영화, 

2011)와 빈곤가정 청소년 연구(김수정, 2008),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이혜경, 

2007)에서 친구지지가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으

로 기여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들과 일치

하고 있으며, 지지적 친구집단의 개입이 길거

리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친사회적 행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Bao et al., 

2000; Unger et al., 1998)과 맥을 같이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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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유의

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강점관점의 연구인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사회적 탄력성에 대해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이상준, 2006)와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학업성취나 다른 사람을 돕

는 성장행동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된 Perkins

와 Jones의 연구결과(2004)와 같은 맥락을 보여

주고 있으며,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질적분

석을 수행한 Ferguson 등(2011)의 연구에서 이

들의 임파워먼트를 위해 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거나 성공적인 경험을 가진 청소

년의 동료멘토로서의 필요성을 제안한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쉼터 프로그램 참여도가 임

파워먼트에 대해 유의하게 나타난 본 연구결

과는 청소년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Zimmerman, & Rapport, 1988)에서 이들의 참여

와 임파워먼트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청소년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청

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임파워먼

트 수준이 높게 나타난 연구(김윤나 등, 2010), 

그리고 청소년들의 참여경험 관련 변수들이

모두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

로 나타난 연구(윤동엽, 문성호, 2010)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

로 이들의 강점에 초점을 두고 임파워먼트를

높이기 위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여 필요한 주

요 영향요인들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중장기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

년들은 공식적으로 최장 3년까지 생활하며 경

제적, 사회적 독립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쉼터를 떠나서 독립을 이루었을 때에

도 그 독립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

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파워먼트 즉, 

자신이 처한 환경적 취약함에서 스스로 변화

를 이끌어내고, 그 변화를 지켜갈 수 있도록

자신 내부의 잠재력과 능력, 관계적인 힘을

획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낙관성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나타

나는 긍정적 태도의 증거이며, 지지적 자원에

대한 믿음이고, 원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

다는 희망으로(Andrews et al., 2003) 중장기쉼

터에서 생활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임파워먼트를 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특성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쉼터의 서비스 전문

가들은 청소년들의 낙관적 태도를 이끌어 내

고 이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목표를 세울 필

요가 있다. 물론 쉼터 전문가들이 이러한 낙

관적 태도의 향상을 목표로 한 독자적 프로그

램을 고안할 필요가 있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지지적인 친구집단과 친사회적인 또래

집단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들의 임파

워먼트를 높이는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친사회적인 또래집단은 Ferguson 등(2011)의 연

구가 제시한 것과 같이 성공적 경험 또는 자

립을 이룬 선배나 동년배를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 내의 자원으로만 이루어지는 프

로그램을 넘어서서 지지적 친구집단과 함께

조우하고, 성공적인 경험이나 자립을 공유하

며, 그에 필요한 자원이나 강점들을 전수받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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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이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 청소

년들에게 사회관계망과 대인관계는 긍정적 자

기효능감을 확립하고, 성인기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주는 생명의 원천과도 같은 것이기 때

문이다(Whitbeck, 2009).

  셋째, 쉼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중

요성이다. 중장기쉼터에 생활하는 청소년들에

게 프로그램은 길거리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존감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의 주

변 환경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

회와 지지를 제공하며, 그 시설에서 이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회관계망과 대인관계를 함

께 제공한다(정경은, 2008; Park, 2004). 따라서

이들의 프로그램 참여는 독립과 자립을 쟁취

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

참여가 쉼터의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한 참여는 이들의 적극성과

열정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프로그램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들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사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율적 선택의 가능

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가출청소년의 임파워먼트

를 위한 초기연구로서 많은 한계를 가진다. 

먼저, 조사도구의 한계이다. 특히 쉼터 프로그

램 참여도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지 못하

였고, 다수의 연구들에서 사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 관련요인들

의 선택이 제한되었다는 점이다. 한 번의 연

구작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요인들은 매우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 이외의 다

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쉼터 청소년들

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든 가출청소

년들에게 일반화시키는 데에도 많은 한계를

가진다. 이에 후속연구들에서는 다양한 영역

의 가출청소년 표집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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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tial Factors

in the Empowerment of Runaway Adolescents

Lee, Sang-June

Dept. of Liberal Arts in Humanity and Social Science, Kyungi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uncover the correlation of independence variables and the empowerment 

of runaway adolescents, and the relative influences of optimism, the support of friends, the prosocial 

characteristics of their peer group, shelter teacher support and participation in shelter programs upon their 

empowerment. The sample consisted of 158 runaway adolescents living in 25 mid to long-term youth 

shelter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empowerm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optimism, the 

support of friends, the prosocial characteristics of their peer group, shelter teacher support and participation 

in shelter programs. Second, among the significant variables, optimism was identified as the variable that 

had the most impact on their empowerment. The support of friends, exercised the strongest influence on 

this, followed by the prosocial characteristics of their peer group and participation in shelter programs. In 

other words, holding more optimistic attitudes towards one’s future, stronger support of friends, the better 

prosocial characteristics of their peer group, the higher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shelter programs all led 

to the improved empowerment of runaway adolescents.

Key words : runaway adolescent, empowerment, mid-longterm she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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